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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불교인문학의 세계적인 석학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전
대미문의 COVID-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금강대학교 불교문
화연구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참가해주신 것에 학교 구성
원들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인류는 글로벌 역병과 기후 온난화 
등의 문제로 인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AI를 비롯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방식과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시대적 필요성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인류문명에 대
한 이러한 도전을 계기로 우리는 협력과 공존의 문제에 대해 
다시금 성찰해 보게 됩니다. 과연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시대정신’이 무엇인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緣起法을 통해 온 세상은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연기법은 나와 남
이 둘이 아님을 천명하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입니다. 그러
나 역사에서 어느 시대든 위기는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교
의 역사는 이러한 시대적인 위기를 방치하지 않고, 모두가 함
께 힘을 합쳐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지혜와 자
비로 국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했던 불교의 시대정신을 
COVID-19의 시기에 다시 조망해 보는 이유입니다. 



오늘 ‘동아시아 불교도들의 시대 인식’을 주제로 열리는 국제
학술대회는 이러한 불교의 시대정신이 국가차원에서 어떻게 
발현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담론의 장입니다.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뜻깊
은 자리에 참석하여 논문을 발표해주시는 4분의 국제 권위자
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열리는 학술대회에서 나와 他者 간의 구분을 넘어 상호 
협력하고 공존하는 불교의 국가관을 되새겨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국가와 민족을 넘어 모든 인
류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서로 공생하는 길을 모색하는 시간
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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